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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호사는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직

종으로[1], 입원 병동에서근무하는간호사 중 73% 이상

이교대근무를하고있다[2]. 특히, 교대근무간호사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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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hift Work Nurses' Job Stress, Job Involvement, 
and Goal Orientation on Work-Life Balance 

최수미*, 제남주**

Su Mi Choi*, Nam Joo Je**

요 약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G도 C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 128명이며, 자료수집은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4년 4월 01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모

형의 총 설명력은 28.0%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무스트

레스(β=.405, p<.001), 목표지향성(β=-265, p=.002), 직무몰입(β=.174, p=.037)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업무 수행
시 과도한 목표 설정을 피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로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환자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간호사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으로서 일

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인적자원으로써도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목표지향성, 일과 삶의 균형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job stress, job involvement, and goal orientation on work-life 
balance for shift nurs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28 shift nurses working at a hospital in city C of province G.  
Date were conducted from April 01 to April 15, 2024 using a Googl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28.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tress(β=.405, p<.001), goal orientation(β=-265, p=.002), and job involvement(β=.174, p=.037) as 
factors affecting the work-life balance of shift nur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patient health 
by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by form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avoids 
excessive goal setting and allows employees to concentrate on their work with appropriate stress management. This suggests 
that nurses are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professional medical practitioners, and that maintaining a healthy work-life 
balance is crucial for the country's human resources, which requires institutiona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Key words :  Nurses, Occupation stress, Orientation,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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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환자 간호 및 응급 상황

처치등의강도높은업무를시행해야하므로타직종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높다[3].

직무스트레스란 개인의 특성과 능력이 직장 및 직무

환경의요구도와부합되지않는상태에서발생하는감정

을의미한다[4]. 교대근무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는간호

업무상황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며, 적당한스트레스는

개인의성장및조직의생산성향상에도움이되지만[5],

지속적인직무스트레스는업무생산성및효율성저하로

이어져 조직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5]. 이처럼 교대근무

간호사는 불규칙한 업무 시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든직종으로파악된다. 또한지속적인직무스트레스는

간호업무의 효율성 저하되고 직무만족도가 낮아져 직무

몰입도에영향을주며[6], 직무스트레스는간호사의삶의

질을떨어트리고환자의의료서비스및조직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7].

간호사의직무몰입은간호업무를수행함에있어자신

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고주도적으로책임감을가지며

직무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8]. 직무 몰입도가 높

을수록환자의안전과효율적인간호업무수행에긍정적

인 영향을 주며 간호직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높여준다

고한다[9]. 그러나교대근무간호사의야간근무및불규

칙한생활은직무몰입도가저하되는요인으로나타났다

[10]. 직무몰입이 저하되면 의료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무

관심 또는 불친절한 태도가 나타나며 간호업무 사고 발

생 위험도가 높아져 환자 안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0]. 이에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

무몰입이개인과조직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파악하고

간호사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간호업무가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간호사는 환자 간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를 설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지

향성은능력을발휘하는목표를설정하고행동이나태도

를 목표성취에 최적화시키는 성향이며, 개인의 목표에

따라 발생 되는 성취동기를 의미한다[11]. 이는 학습 목

표지향성, 성과접근 목표지향성, 성과회피 목표지향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간호사의 목

표지향성 중에서 학습 목표지향성과 성과접근 목표지향

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간호문제해결에 영

향을준다고하였다[12]. 개인의목표성취는조직의목표

성취와는다를수있으나조직유효성을높여줄수있는

요인중하나로나타났다[13]. 타 분야에서는목표지향성

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지만[14], 간호학에

서는이와관련된연구가거의없었다. 이에간호사의목

표지향성이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일과 삶의 균형에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15]. 이에 대상

자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

절한업무와삶의균형을위한대책이필요하다. 일과삶

의 균형(Work-Life Balance)은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삶에대한통제감을가지고만족스러움을느끼는상태를

의미한다[16]. 교대근무 간호사는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갖지 못하고 잦은 초과근무, 야간근무로 상근 간호사보

다 일과삶의 균형이 낮고[17],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며[18],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저하

되어[19] 나아가직무에대한불만족과조직몰입의감소,

이직 의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0].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면건강에악영향을끼칠뿐아니라더나아가일과

삶의균형이깨지면서개인과가족삶의질이저하로나

타났다[2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간호사

일수록이직의도가낮았으며[22], 직무스트레스또한낮

은것으로나타났다[23]. 그러나대부분의간호사는일과

삶의불균형으로다양한어려움을겪는것으로보고되고

있다[24]. 그럼에도불구하고교대근무간호사의일과삶

의균형을맞추기위한실질적인연구는매우부족한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

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

지하여간호의질향상및건강한삶을위한다양한전략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자고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몰

입,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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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도 C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근무

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3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기준으로 효

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하였으며,

예측 변수의 12개를 기준으로 하여 표본 크기를 산출

한 결과 127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0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중복 참여와 불성실한 응답

을 제외한 12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83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직무스트레스 23문항, 직무몰입 9

문항, 목표지향성 13문항, 일과 삶의 균형 29문항이다.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교육 정도, 근무부서, 직

위, 현 병원 경력, 총 임상 경력으로 총 9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3.2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도구는 Kim과 Gu [25]가 개

발한 측정 도구를 An [26]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인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역할갈등’, ‘전문지식과기술의부

족’, ‘대인관계상의문제’, ‘부적절한대우와보상’으로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약간 느낀다’ 2점, ‘보통 느낀다’ 3점, ‘심하

게 느낀다’ 4점,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

발당시신뢰도 Cronbach’s α=.94이었고, 하위영역별 ‘업

무량 과중’ Cronbach's ⍺=.88, ‘전문직으로서의 역할갈
등’ Cronbach's ⍺=.83,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Cronbach's ⍺=.80, ‘대인관계상의문제’ Cronbach's ⍺
=.79,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Cronbach's ⍺=.73이었으
며, An [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었

고, 하위영역별 ‘업무량과중’ Cronbach's ⍺=.82, ‘전문직
으로서의 역할갈등’ Cronbach's ⍺=.84, ‘전문지식과 기
술의 부족’ Cronbach's ⍺=.78, ‘대인 관계상의 문제’

Cronbach's ⍺=.89,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Cronbach's

⍺=.90이었다. 본연구에서신뢰도는 Cronbach’s α=.83이

었고, 하위영역별 ‘업무량과중’ Cronbach's ⍺=.88, ‘전문
직으로서의 역할갈등’ Cronbach's ⍺=.85,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Cronbach's ⍺=.87, ‘대인 관계상의 문제’
Cronbach's ⍺=.83,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Cronbach's
⍺=.87이었다.

3.3 직무몰입

본 연구의 직무몰입 도구는 Kanungo [27]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Kang [2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측정하였

다. 총 9개문항으로부정문항 1개와긍정문항 8개로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

렇다’ 4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직무몰

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 =.81이었으며, Kang [2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 =.82이었으며, 본연구에서는신뢰
도 Cronbach’s ⍺ =.77이었다.

3.4 목표지향성

본 연구의 목표지향성 도구는 Vandewalle [11]이 개

발한 측정 도구를 Kim과 Kang [29]이 번안한 후 Oh

[30]가 수정한 도구를 측정하였다. 총 13문항으로 ‘학습

목표지향성’ 5문항, ‘성과접근목표지향성’ 4문항, ‘성과

회피목표지향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

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점수가‘ 점수가 높을수록 목표지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70이었고, 하위영역별 ‘학습목표지향성’ Cronbach’s

α=.88, ‘성과접근목표지향성’ Cronbach’s α=.84 ‘성과회

피목표지향성’ Cronbach’s α=.83이었고, Oh [30]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2이었고, 하위영역별 ‘학습목표

지향성’ Cronbach’s α=.82, ‘성과접근목표지향성’

Cronbach’s α=.77, ‘성과회피목표지향성’ Cronbach’s α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0이었

고, 하위영역별 ‘학습목표지향성’ Cronbach’s α=.82, ‘성

과접근목표지향성’ Cronbach’s α =.84, ‘성과회피목표지

향’ Cronbach’s α=.88이었다.

3.5 일과 삶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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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과 삶의 균형의 도구는 Kim과 Park

[16]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일과

성장의 균형’ 9문항, ‘일과 여가의 균형’ 8문항, ‘일과

삶의 전반적인 평가’ 4문항, ‘일과 가족의 균형 요인’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

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드물게 그렇다’ 4점, ‘그

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 척도로 사용하였으

며, 전체 문항이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을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고, 하위영역별 ‘일-가족 균형’ Cronbach’s α

=.90, ‘일-여가 균형’ Cronbach’s α=.85, ‘일-성장 균형’

Cronbach’s α=.82, ‘일-삶의 전반적인 평가’ Cronbach’s

α=.7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4

이었고, 하위영역별 ‘일-가족 균형’ Cronbach’s α=.76,

‘일-여가 균형’ Cronbach’s α=.80, ‘일-성장 균형’

Cronbach’s α=.89, ‘일-삶의 전반적인 평가’ Cronbach’s

α=.79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2024년 4월 01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 방법은 해당 병원의 간호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뒤 각 간호 부서의 단체채팅방

을 이용하여 URL을 배포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을 고려하여 설문지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

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로부

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

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 절차,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익, 동의

철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Google)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

상자에게는 3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고, 결과에 대한 유의 수준은 .05로 측정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

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

지향성, 일과 삶의 균형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변

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이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입력방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40세 이상’이 53명

(41.4%)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122명(95.3%)

으로가장많았다. 종교는 ‘없다’가 98명(76.6%)으로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81명(63.3%). 최종 학력

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8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부서에서는 ‘외과계 병동’이 39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09명(85.2%)으로 가장

많았다. 현병원경력은 ‘5년 미만’이 85명(66.4%)으로가

장 많았고, 총 임상 경력은 ‘10년 이상’이 64명(50.0%)으

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연구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점수는 3.60±0.59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업무량 과중이 3.63±0.62점, 전

문직으로서의 역할갈등이 3.55±0.76점, 전문지식과 기술

의부족이 3.74±0.75점, 대인관계상의문제가 3.55±0.73점,

부적절한 대우가 3.66±0.70점으로 나타났다. 직무몰입의

점수는 3.29±0.52점(5점만점)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

의 점수는 3.04±0.62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 영역별

로 살펴보면 학습목표지향성이 2.84±0.74점, 성과접근목

표지향성이 3.20±0.86점, 성과회피목표지향성이 3.15±0.97

점으로나타났다. 일과삶의균형의점수는 2.89±1.03점(6

점만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일-가족균형이

3.26±1.08점, 일-여가 균형이 2.78±1.24점, 일-성장 균형

이2.86±1.24점, 전반적 평가가 2.59±1.18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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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s)
<30 27(21.1)
30∼39 48(37.5)
≥40 53(41.4)

Gender
male 6(4.7)
female 122(95.3)

Religion
yes 30(23.4)
no 98(76.6)

Marital status
single 47(36.7)
married 81(63.3)

Level of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50(39.1)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78(60.9)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ward 15(11.7)
surgical ward 39(30.5)

intensive care unit 37(28.9)
emergency room 4(3.1)

Others
(nursing hospital) 33(25.8)

Working position
general nurse 109(85.2)

nurse in charge
or higher 19(14.8)

current hospital
experience(years)

<5 85(66.4)
5∼9 30(23.4)
≥10 13(10.2)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s)

<5 33(25.8)
5∼9 31(24.2)
≥10 64(50.0)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본연구의주요변수들간의차이를분석한결과는표

3.과같다. 일반적특성별직무스트레스의변수에서는성

별, 근무부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사후분석결과성별에서는 ‘남자’ 보다 ‘여자’일

때, 근무부서에서는 ‘내과계 병동’이 ‘외과계 병동’ ‘기타

(요양병원등)’보다직무스트레스를많이받는것으로나

타났다. 직무몰입의 변수에서는 종교, 최종 학력, 근무부

서, 현 병원 경력, 총 임상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사후분석 결과 종교에서는 ‘없음’

일때, 근무부서에서는 ‘전문대학’ 일때, 근무부서에서는

‘중환자실’, ‘기타(요양병원)’ 보다 ‘응급실’ 일 때 직무몰

입이높을것으로나타났다. 현병원경력에서는 ‘5년 미

만’ 보다 ‘5년이상 10년미만’과 ‘10년이상’일때, 총 임상

경력에서는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미만’보다 ‘10년 이

상’일 때 직무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성

의 변수에서는 결혼 유무, 현 병원 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5) 사후분석 결과 결혼 유무

에서는 ‘기혼’ 일때목표지향성이높게나타났고현병원

경력에서는 ‘5년 미만’ 보다 ‘5년 이상 10년미만’일때목

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Min Max M±SD

Job stress 1.00 5.00 3.60±0.59

Work overload 1.00 5.00 3.63±0.62

Role conflict as a profession 1.00 5.00 3.55±0.76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1.00 5.00 3.74±0.75

Interpersonal problem 1.00 5.00 3.55±0.73

Improper treatment and
compensation 1.00 5.00 3.66±0.70

Job involvement 1.00 5.00 3.29±0.52

Goal orientation 1.00 5.00 3.04±0.62

Learning goal orientation 1.00 5.00 2.83±0.69

Performance approach goal
orientation 1.00 5.00 3.20±0.80

Performance avoidance
goal orientation 1.00 5.00 3.15±0.96

Work-life balance 0.00 6.00 2.89±1.03

Work-family balance 0.00 6.00 3.26±1.08

Work-leisure balance 0.00 6.00 2.78±1.24

Work-growth balance 0.00 6.00 2.86±1.24

Overall assessment 0.00 6.00 2.59±1.18

표2.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 일과삶의균형의정도
Table 2. Degree i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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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 일과 삶의 균형의 차이 분석

Table 3. Differences Analysis in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28)

*Scheffe’s test

4. 연구 변수의 상관관계

본연구의주요변수들간의상관관계는표 4와같다.

직무스트레스는 일과 삶의 균형(r=.48,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목표지향성(r=-.19, p=.036)과 유의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몰입은 목표지향성

(r=.33, p<.001)과 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목표

지향성은일과삶의균형(r=-.28, p<.001)과음의상관관

계가 있었다[Table 4].

5.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과삶의균형에미치는영향요인을분석하기위하

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 일과 삶의 균형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work stress, job involvement, and
goal orientation of shift-working nurses and work-life balance

(N=128)

Character
-istics Categories

Job stress
Job

involvement
Goal orientation

Work-life

balance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Mean
±SD

t/F
(p)

Age
(years)

<30 3.46±0.43
2.73
(.069)

3.22±0.59
2.85
(.062)

2.90±0.50
3.03
(.052)

3.41±0.77
2.82
(.064)30∼39 3.75±0.58 3.20±0.54 2.96±0.51 3.45±0.66

≥40 3.54±0.64 3.42±0.41 3.18±0.62 3.09±0.98

Gender
male 2.89±0.24 -6.76

(<.001
)

2.91±0.63 -1.93
(.055)

3.13±0.51 0.37
(.700)

3.32±0.64 0.07
(.943)female 3.64±0.58 3.32±0.50 3.04±0.57 3.29±0.85

Religion
yes 3.61±0.58 0.27

(.792)
3.25±0.51 -2.03

(.045)
3.04±0.57 -0.12

(.909)
3.24±0.75 -1.05

(.300)no 3.58±0.62 3.46±0.49 3.05±0.55 3.46±1.08

Marital
status

single 3.65±0.60 0.59
(.554)

3.24±0.55 -1.21
(.226)

2.88±0.49 -2.78
(.006)

3.37±0.74 0.97
(.335)married 3.58±0.59 3.36±0.47 3.16±0.59 3.23±0.91

Level of
education

college graduation 3.52±0.63
-0.86
(.391)

3.39±0.57
2.45
(.016)

3.05±0.58
0.37
(.714)

3.14±0.88
0.87
(.388)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3.61±0.54 3.16±0.43 3.01±0.54 3.33±0.69

Department*

internal medicine warda 4.16±0.46

6.96
(<.001)
a>b,e

3.28±0.66
3.26
(.014)
c<d
d>e

2.81±0.49

0.85
(.497)

3.75±0.54

1.90
(.114)

surgical wardb 3.50±0.42 3.35±0.52 3.04±0.55 3.33±0.87
intensive care unitc 3.70±0.59 3.22±0.42 3.05±0.64 3.27±0.63
emergency roomd 3.90±0.81 4.11±0.38 3.08±0.65 3.40±1.13

otherse 3.34±0.59 3.23±0.47 3.13±0.53 3.04±1.03

Working
position

general nurse 3.63±0.60
1.33
(.185)

3.29±0.52
-0.51
(.613)

3.00±0.57
-1.91
(.059

3.28±0.88
-0.25
(.806nurse in charge

or higher 3.44±0.50 3.35±0.43 3.27±0.49 3.33±0.63

Current
hospital
experience
(years)*

<5a 3.55±0.59
1.22
(.300)

3.15±0.45
11.89
(<.000)
a<b,c

2.96±0.55
3.79
(.025)
a<b　

3.25±0.74
0.54
(.585)

5∼9b 3.72±0.56 3.58±0.52 3.28±0.56 3.32±1.01

≥10c 3.70±0.61 3.59±0.50 2.98±0.57 3.50±1.03

Total
clinical
experience
(years)*

<5a 3.50±0.69
1.31
(.274)

3.09±0.60
6.94
(<.001)
a,b<ｃ

2.87±0.59
3.30
(.051)　

3.35±0.74
0.25
(.781)

5∼9b 3.74±0.51 3.19±0.48 2.98±0.66 3.34±0.81

≥10c 3.59±0.56 3.45±0.43 3.16±0.48 3.24±0.91

　
1 2 3 4

r(p)
1 1 　

2 .17
(.058) 1

3 -.19
(.036)

.33
(<.001) 1

4 .48
(<.001)

.15
(.084)

-.28
(<001.) 1

1.Job stress 2.Job involvement 3.Goal orientation
4.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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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에대한회귀모형에서잔차의독립성을검토하

는 Durbin Watson 검정으로 알아본 결과 1.815로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에 자기상관은 없었다. 투입된 독립

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이있는지공차한계와분산팽

창 인자를 구한 결과 공차 한계는 .829~.906로 0.1 이상

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104∼1.207로 10 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과삶의균형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직무

스트레스(β=.405,p<.001), 목표지향성(β=-265, p=.002),

직무몰입(β=.174, p=.037), 순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총 설명력은28.0%였다

(F=17.49(<.001), R2=.297, Adj-R2=.280).

표 5.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work-life balance (N=128)

Ⅳ. 논의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몰

입, 목표지향성이일과삶의균형정도와상관관계를파

악하고일과삶의균형에미치는영향요인을살펴보고

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직무스트레스는평균 3.60(5점

만점)으로중간수준보다높았으며, 같은도구로중소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Choi [31]의 연구에서는

평균 3.46점으로 본연구 보다낮게 나타났고, 상급병원

간호사를대상으로조사한 Kim [32]의 연구에서는평균

3.73점으로본연구보다높게나타났다. Oh [33]의 연구

에서는교대직일수록, 수직적문화일수록직무스트레스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상급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높은것은상급종합병원을이용하는환

자들의기대수준이높아간호서비스를질타할때가많

아서스트레스가심해진다고하였다[34]. 이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이중 에서도

교대근무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정도가높음을재확인

하였다. 이는 병원 종별,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성별이 ‘여자’ 일 때 근무부서가 ‘내과계 병동’

일때직무스트레스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Choi

[31]의 연구에서는성별이여자일때직무스트레스가높

다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병원

인력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남자간호

사의 인력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32]의 연구에서는 종교, 총 임상 경력, 현 병원

경력, 직무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본 연

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요인의 직무스트레스가 발생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Kim [32]의 연구에서는직무스트레스가일과삶의균형

에음의상관관계가나타났다. 반면본연구에서는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신

체적ㆍ심리적 문제를 유발시키지만 적정한 스트레스는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져 일과 삶

의균형에긍정적영향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보여

진다. 따라서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며, 적정

한스트레스관리방법을강구함으로써직무에대한동

기유발및삶의균형에긍정적영향을줄것으로생각된

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의 직무몰입은 평균 3.29점(5점

만점)으로중간수준보다약간낮은정도이며같은도구

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 [35]의 연구에

서는 3.39점으로 본연구와 유사하게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는 종교, 최종 학력, 근무부서, 현 병원 경력, 총 임

상 경력에서 직무몰입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Choi

[35]의 연구에서는 연령, 병원 직원과의 주관적 의사소

통어려움정도에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이는개인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서 직무몰입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몰입은 필요한 중

요 요소로써 직무 몰입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아지고[36],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몰입은 일과삶의균형과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453 .612 　 2.38 <.019

Job stress .581 .113 .405 5.12 <.001

Job involvement .287 .136 .174 2.11 .037

Goal orientation -.395 .123 -.265 -3.21 .002

R2 .297

Adjusted R2 .280

R2 change amount .297

F(p) 17.49(<.001)

Durbin-Watson=1.815 VIF=1.104∼1.207, Tolerance=.82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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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없었으며, 목표지향성과는양의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목표지향성이 직무의 몰입으

로이어져일과 삶의불균형을초래하는것으로사료된

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의목표지향성은평균 3.04점(5점

만점)으로중간수준보다낮았다. 일반적특성에서는결

혼유무, 현병원경력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다. ‘기혼’

일때 ‘5년 이상~10년미만’의현병원경력이있을때목

표지향성이높게 나타난것은기혼간호사가근무경력

이 많을수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이 상승되

어[38] 목표지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반

면에본연구에서목표지향성의하위요인인학습목표지

향성과 성과접근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음의

상관관계가나타났다. 이는학습목표지향성과성과접근

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일과

삶의 균형에 저하되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반면

Hong [12]의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인 학습목표지향성이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직무를수행함에있어목표를설정하는것은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과도한 목표지향성은 일과 삶의 균

형에저해되는영향요인으로분석된다. 이에적절한목

표설정으로직무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켜일과삶의

긍정적영향을줄수있도록개인적인노력이필요해보

인다. 목표지향성에 관한 연구는 타학문에서는 많이 적

용되고 있으나 간호학에서는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

아 향후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대상자의일과삶의균형의평균 2.89점

(6점 만점)으로 중간 점수 이하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

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32]의 연

구에서는 2.62점으로중간보다낮게나타나교대근무간

호사의일과삶의균형이절절히유지되지 못하고있음

을 보여준다. Kim [32]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

른연령, 결혼상태, 근무부서, 직위, 근무 형태, 보수만

족도, 직무만족도, 업무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나

본연구에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이는개인마다일

과삶의균형에다양한요인들이영향력을미칠수있다

는것을알수있었다. 본연구에서일과삶의균형은직

무스트레스, 직무몰입과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목

표지향성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적당한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의 삶의 균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Kim [32]의 연구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과 직무스트레스가 음에 상관관계를 나

타나 과도한 직무스트레스가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본연구와정반대의 결과이므로이는반

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직무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한 업무 분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동료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에 대한 몰입을 높여주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함으

로써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39], 간

호서비스의질향상에이바지할것이다. 더불어과도한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부정적 영향 요소임을 확인하

였으므로 업무수행시적정한목표를설정하고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함으로써 일과 삶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

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 일과 삶의 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몰입, 목표지향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개발하고직무수행시적절한목표설정

을 하고 직무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직무만족도를 증진

시켜간호서비스의질향상뿐만아니라더나아가간호

사개인의일과삶의균형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몰

입, 목표지향성이일과삶의균형에미치는영향을파악

하여이를통해적절한일과삶의균형을유지하여간호

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전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교대근무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목표지

향성이 일과삶에균형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함

을 확인하였다. 이에 상사나 동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관계개선프로그램을통해직무스트레스를효과적으로

대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업

무 진행 시 과도한 목표 설정 피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함으로써 환자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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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이에 간호사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인으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것이국가인적자원으로써도중요한부분임을

시사하고있으며 정부차원의제도적지지가필요할것

이다.

본연구는 G도의료기관에근무중인교대근무간호

사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대상자 범위를 확

대한 반복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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